
(서울=연합뉴스) 이한승 기자 =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

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동방신기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끝내 조정을 이루지 못했

다.

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(박병대 수석부장판사)는 지난달 30일 시아준수(본명 김준수), 영

웅재중(본명 김재중), 믹키유천(본명 박유천)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을 불러 조정을 시도했으나

합의에 실패했다고 14일 밝혔다.

이들은 재판부에 "조정할 의사가 없다"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.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

들을 더 이상 부르지는 않고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.

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이들 3명은 지난 7월31일 "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

계약을 의미하고,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"며

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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